
UN은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를 12번째 과제로 포함하였고, 
EU는 기존의 선형 경제구조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15년 12월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하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
류시키는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은 더욱
유의미해졌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총 폐기물발생량은 429,139톤/일으
로 그 중 생활폐기물은 53,772톤/일으로 약 12.5%을 차지한다. 이는 건
설과 사업장폐기물 다음으로 큰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1998~2017) 한국의 생활 폐기물별 배출량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EARTH-2019 재활용 체험관 참가자 등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통해 한국 국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우선순위 인식조사
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적 기법을 기반으로한 최근 20년간 생활폐
기물별 발생량 분석과 한국 국민들의 생활폐기물간 재활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여 향후 재활용 정책의 액션플랜을 수립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20년(’98~‘17)간 한국의 생활폐기물 동향 및 재활용 우선순위 인식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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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Sustainability저널의 「 A Study  on the  Trend of  
Domestic  Waste  Gene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Recycling  
Priorities  in Korea 」 논문을 수정・발전하였다.

주요 자료는 최근 20년(1998~2017)간 한국의 17개 주요지역의 생활
폐기물 배출량과 전국의 261명의 설문조사 응답 자료이다. 한국의 17개
주요지역의 생활 폐기물 자료는 한국의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Korea 
resource recirculation Information system), 한국폐기물협회(Korea 
Waste Association)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개최한 국제포럼(Carbon Forum 2019), 
국제학회(EARTH2019), 대형마트 등에서 재활용관련 부스를 운영하고
재활용 체험부스 참석자 약 3000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261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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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ss of  research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 동향 분석과 국민대상
생활폐기물 재활용 우선순위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한국을 포함한 EU,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생활폐기물관련 정책 현황을 문헌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고, 문헌조사는 SCOPUS, Web of Science,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Dbpia,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Google Scholar 등의 학술 DB와 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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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ycling policies in major countries(Adapted from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2019)

□최근 20년간(1998~2017) 한국의 생활폐기물 배출 동향

Fig.2은 한국 17개 주요지역의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20년간 연
도별 생활폐기물 일간 배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종이,플라스틱,유리병, 캔
등의 주요 생활폐기물 일간 배출량은 2003년 약 16,963ton/day로 최고
점을,2011년 약14,655ton/day로 최저점으로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였다. 

20년동안의 17개 주요도시의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종이는 9647.4
톤/일, 플라스틱은 3526.4톤/일, 병은 2070.2톤/일, 캔으로 635.3톤/일으
로 생활폐기물별 추세선 분석(trend line analysis)시 R2가 0.44이상 0.84
이하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플라스틱, 캔 순서로 배출량이 상
승 추세를 보였고, 종이는 배출량이 하강 추세를 보였으며, 병은 상승 이
후 하강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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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ends in Korea’s household waste discharge in  the last 20 years  (1998–2017)

□생활폐기물 재활용 우선순위 인식조사

AHP 분석을 통해 일반인 261명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우선순위 인식 조
를 수행하였다. 261명의 인구통계는 성별은 남성이 34.87%, 여성이
65.13%로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은 20~30대가 약 27%, 40~50대
가 약 30%, 60대 이상이 약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혼자는
12.64%, 기혼자는 87.36%로 대부분이 기혼자이다. 소득수준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28.74%, 전문직이 16.09% 외 다
양한 직업군으로 분포되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우선순위 인식은 플라스틱류, 비닐류, 고철류, 캔류, 
종이류, 병류 등 6종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류은 가중치(Weight)가
0.22로 재활용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비닐류, 고철류, 캔류은 가중치
(Weight)가 0.17로 동일 우선순위를 보였으며, 종이류는 가중치(Weight)
가 0.15로 다음 우선순위를 보였고, 병류는 가중치(Weight)가 0.12로 6
종 중 생활폐기물중 가장 낮은 재활용 우선순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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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a  recycling  priority  recognition  survey using AHP  analysis.

한국을 포함한 EU,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재활용 정책은 기존 소비후 폐기되
는 선형 경제에서 소비 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
다. 또한 EU, 한국 등은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관련 문제점 인지와 관리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17개 주요지역의 최근 20년(1998~2017)간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캔 등 4
종의 생활폐기물별 일간 배출량 추세선 분석시 플라스틱, 캔 순서로 배출량이 상승
추세를 보였고, 종이는 배출량이 하강 추세를 보였으며, 유리병은 상승 이후 하강 추
세를 보였다. 다양한 인구 통계 특성을 가진 261명의 설문자 대상으로 AHP분석기법
을 활용한 재활용 우선순위 인식 조사 결과 4종의 생활폐기물은 플라스틱, 캔, 종이
류, 병류 순서로 재활용에 대한 우선순위인 가중치를 가졌다. 배출량이 증가 추세 생
활폐기물인 플라스틱과 캔이 설문조사시 재활용 수요도가 높았고, 배출량이 하강추
세 생활폐기물인 종이의 설문조사시 재활용 수요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은 현재 EU, 한국 등 재활용 정책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전략 등 정책에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 17개 주요지역의 최근 20년(‘98~’17)간
생활폐기물 일간 배출량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배출량에도 기여도가 높
다. 또한 AHP분석기법을 활용한 재활용 우선순위 인식에서도 플라스틱은 가장 높은
재활용 우선순위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재활용 정책과 생활폐기물 관련 환경 현
황, 사회 인식의 현황이 서로 관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이는 배출량도 하
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설문조사시 재활용 우선순위도 후순위이나, 전체 배출량에
기여도가 가장 높고, 원재료인 펄프는 중요한 탄소감축원인 나무이므로 탄소중립시
대에 기여하기위해서는 제지분야 자원순환 정책의 추가적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Conclusions and Discussions


